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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25일

거제남부관광단지 또 발목 잡히나…멸종위기종 대흥란 2년
간 모니터링해야

news1.kr/articles/5301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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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지구.(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
초안)

 
개발 예정지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해 논란이 일었던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
다시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.

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도에 제출한 ‘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
의내용 추가의견’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
방안이 제시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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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남부관광단지는 사업비 4277억원을 투입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369
만3875m² 규모의 골프장, 호텔 등 휴양·힐링 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.

앞서 지난해 7월 경남도와 낙동강청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개발 예정지에서
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27촉과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를 추가 확인했다.

이에 낙동강청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추가 원형보전지역을 설정한 토지이용계획을 사업 최
종 승인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.

대흥란은 추가 확인된 727촉 중 최소 497촉(68.4%)을 원형보전해야 하며 거제외줄달팽이
는 22개체 중 10개체(45.5%)를 원형보전해야 한다.

문제는 대흥란이다.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개발 예정지 중 골프장이 위치할 곳에 대흥란이
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. 

추가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보존계획이 수립된 대흥란 외 나머지 230촉 중 일부 개체는 원
형보전 지역 내 서식지로 이식하고 최소 2년 이상 생존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.

만일 이식이 가능할 경우 잔여 개체 이식을 추진한다.

대흥란의 개화기는 7~8월로 당장 올해 이식이 진행돼도 내년 여름까지 사업에 영향을 미
칠 것으로 보인다.

사업 관계자는 “승인기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성계획 승인 전이기에 아직까지 구
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”고 말했다. 

경남도 관계자는 “낙동강청 협의의견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,
재해영향평가 등을 판단해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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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핫 포토

한화, 김경문 감독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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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 보트 퍼레이드, '선상 불꽃쇼'

나란히 손 잡은 한미일 국방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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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찬·손흥민,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위해 출국

현충일 앞두고, 고사리손 헌화

'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' 60대 남성 오늘 구속 기로…영장심사

오물 풍선 600여개 날려보낸 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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